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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보관부터 로켓배송, CS 응대까지 쿠팡이 한번에 해결해주는 ‘로켓제휴’
판매자가 쿠팡 로켓 물류센터에 상품 입고시키고, 쿠팡이 매입하는 형태로 운영
로켓배송 진입 기회 늘려 판매자 편의성 증대�판매자는 오롯이 상품전략에만 집중
쿠팡 마켓플레이스-로켓배송-로켓제휴 라인업 통해 최적의 판매 전략 수립 지원

2020. 07. 14 서울 —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상품보관부터 로켓배송, CS 응대까지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
는 ‘로켓제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로켓제휴’는 고객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온-디맨드(On-demand) 모델로, ‘로켓’의 셀링 파워를 활용해 매출을 높일 수 있게 돕
는 새로운 판매 프로그램이다. 쿠팡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재고를 예측해 판매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 판매자가 쿠팡의 로켓 물
류센터에 상품을 입고시키고 쿠팡이 매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쿠팡은 상품보관부터 로켓배송, 강력한 CS 응대까지 쿠팡
로켓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켓제휴는 쿠팡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 운영하는 로켓배송과 달리, 판매자가 보다 유연하게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장
점도 있다. 로켓제휴를 통해 판매할 경우 가격은 물론 할인율및 프로모션 진행 여부까지 모두 판매자가 직접 정할 수 있
는 것이다. 판매자는 오롯이 상품전략에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로켓제휴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상품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송 방
식인 로켓배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특히 로켓제휴 상품은 상품 검색 화면에 ‘로켓제휴’가 명시된 뱃지가 별도로 부
여되고,  ‘로켓배송만 모아보기’ 필터도 적용돼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쿠팡에 입점하는 판매자는 필요에 따라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로켓배송, 그리고 로켓제휴까지 활용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상품 판매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판매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티파니 곤잘레스 시니어 디렉터는 “빠른 배송이 중요한 쇼핑 기준이 된 요즘, 로켓제휴는 판매자들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민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성공하는 방식
은  저마다 다르지만, 쿠팡은 어떠한 판매자라도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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